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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뿌리의 흡수작용

	 
	 
	가. 토양 함수량

	 
	 
	  뽕나무의 발육에 가장 적당한 토양 수분량은 최대 용수량의 70~80%이다. 뽕밭 토양의 함수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토양중의 공기가 적어지고 또 지온이 올라가지 않아서 뿌리의 호흡과 흡수작용이 크게 떨어진다.
  이와 반대로 토양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뿌리의 흡수기능이 떨어지고 정도가 심하면 흡수작용이 정지되어 뽕은 시들게 된다.

	 
	 
	나. 지온

	 
	 
	  뽕나무가 휴면기를 지나서 뿌리의 흡수작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하 30㎝의 지온이 5℃로 올라가면 뿌리의 흡수작용이 일어나서 가지중에 나무물이 유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 토양내 공기

	 
	 
	  뽕나무 뿌리의 흡수작용에는 토양중의 공기가 필요한데 토양이 단단하게 굳거나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산소부족으로 뿌리의 흡수 작용이 떨어지게 된다.

	 
	 
	라. 일조 및 잎의 유무

	 
	 
	  뽕잎의 광합성뿐만 아니라 뿌리에 흡수작용에 대해서도 일조의 양부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잎의 유무는 광합성과 증산량에 직접 관계하는 동시에 뿌리의 흡수작용에도 영향을 끼친다. 잎을 전부 딴 것과 10잎 남기고 나머지를 딴것과 잎을 따지 않은 것을 비교해 볼 때 잎을 전부 딴 것은 흡수량이 매우 적어진데 비하여 끝에 10잎을 남긴 것은 그 감소량이 매우 적었다.

	 
	 
	마. 가지의 벌채

	 
	 
	  가지의 벌채정도와 뿌리의 흡수량과의 관계는 가지를 그 밑에서 자르거나 잎을 전부 땄을 때는 흡수량이 매우 적어지고 가지길이의 1/3을 남기고 잘랐을 때는 약간 적어진다. 이와같이 뽕을 수확할 때 가지 끝에 10잎가량 남기거나 가지의 아랫부분을 남기는 것은 뿌리의 흡수기능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2. 뿌리의 양분저장

	 
	  뽕나무의 뿌리는 가지와 더불어 중요한 양분저장 기관이며 늦가을에서부터 겨울에 걸쳐 뿌리의 껍질부에는 다량의 양분이 축적되었다가 봄에 싹이 틀 때 이용된다. 

	 
	 
	 
	 
	 
	 

	 
	표 1. 뽕나무 가지와 뿌리의 성분
(단위 : %)

구   분

조단백질

조지방

가용 탄수화물

조섬유

조회분

가 지

목 질 부

  4.00

12.88

21.34

59.90

1.78

껍 질 부

10.00

15.61

29.67

39.85

4.87

뿌 리

목 질 부

12.25

12.25

34.27

46.66

2.45

껍 질 부

12.00

12.00

43.48

27.20

4.35



	 
	 
	 
	 
	 
	 

	 
	3. 가지의 증산과 호흡

	 
	  수분의 증산은 잎에서 뿐만 아니라 가지의 표면에서도 이루어진다. 증산량은 8월경에 가장 왕성하고 늦가을에서부터 겨울에 걸쳐 가장 적어지고 3~4월경부터 다시 왕성해지기 시작한다. 봄베기와 여름베기 가지의 호흡량은 여름베기가 봄베기보다 호흡량이 많고 또 표피가 코르크화되지 않은 녹색의 상부와 코르크화된 갈색의 하부와의 사이에는 큰 차가 있다.

	 
	 
	 
	 
	 
	 

	 
	4. 겨울눈의 휴면

	 
	  겨울눈의 휴면기는 10월 초순경에 시작되어 10월 하순에서부터 11월 하순경에 걸쳐 가장 강한 휴면 상태를 유지하다가 12월 상순부터 점차 각성하기 쉬운 상태로 된다. 즉, 강한 휴면상태에 있는 겨울눈은 발아하는데 적당한 조건을 주어도 발아하기 힘들지만 그 후에는 쉽게 발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쉽게 발아 할 수 있는 상태를 휴면과 구별하여 특히 동면이라고 한다.
  휴면현상은 본래 유전적 성질로서 그 시기, 기간 등은 뽕의 종류나 환경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5. 뽕나무의 광합성에 관계하는 각종요건

	 
	 
	가. 환경과 광합성

	 
	 
	 
	(1) 온도와 광합성

	 
	 
	 
	  조도 포화밑에서 성장한 뽕잎은 20~25℃에서 광합성 속도가 최고치를 나타내고 30℃이상이 되면 25℃경우의 2/3로 떨어지며, 보상점은 38℃이다.

	 
	 
	 
	(2) 조도와 광합성

	 
	 
	 
	  25℃의 적온하에서는 30,000룩스 정도까지는 조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광합성이 증대되어 15~25㎎ CO2/100㎠/hr에 달하고, 보상점은 500~700룩스이다. 그리고 온도 20~25℃, 조도 포화상태 하에서 뽕잎의 순동화량 15~25㎎ CO2/100㎠/hr에 대한 호흡량은 1~2㎎ CO2/100㎠/hr이다.
  음엽은 양엽에 비해 광합성 속도가 2/3~1/2로 떨어지지만 5,000룩스 이하의 어두운 곳에서는 음엽이 양엽보다 높은 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뽕밭내의 어두운 곳의 음엽이 광부족에 적응되었기 때문이다.

	 
	 
	 
	(3)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

	 
	 
	 
	  공기중의 CO2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은 왕성해지는 경향은 있지만 실제 자연상태의 CO2량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대기중에서 끊임없는 삼투 확산작용으로 균일화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나. 엽령과 광합성

	 
	 
	  뽕잎이 발아된 후 연한 잎은 온도와 광의 조건이 충분하다해도 광합성 속도는 -8㎎정도로서 동화량보다 호흡량이 오히려 크지만 뽕잎이 성숙되면서 광합성 속도가 증가하다가 6월 하순경에는 최고치에 달하여 계속하게 되며 9월 이후가 되면 잎이 경화되어 점차 낮아진다.

	 
	 
	다. 엽위와 광합성

	 
	 
	  뽕나무 가지의 부위에 따른 광합성 능력은 그 높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연중 뽕나무의 생장량이 가장 큰 7월이후의 엽위는 결국 엽령과도 직접 관계가 있지만 2m정도 자랐을 때 높이별 동화량은 1.5m부위의 잎이 가장 높고 그 아래로 내려 갈수록 현저히 낮아진다.

	 
	 
	라. 함수량과 광합성

	 
	 
	  수분수지가 충분히 유지되었을 때(함수량 약 290%/건물)뽕잎의 광합성이 최대로 되고 점차 수분이 적어져서 약 280%가 되면 잎의 광합성은 1/2로 줄어들며, 약 220%가 되면 광합성을 중지하고, 120%가 되면 뽕잎은 말라죽는다.

	 
	 
	마. 품종과 광합성

	 
	 
	  뽕나무 품종에 따라 광합성에 차이가 있어 수계뽕이 가장 동화량이 많고 다음은 홍올뽕, 개량뽕의 순으로 많았으며 대륙뽕이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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